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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성도님들께도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제목을 파일로 첨부하며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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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제목
1.  주의 성령과 은혜, 긍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달 이웃 나라에서 있었던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약 300여명의 사역자들이 ‘주변 이웃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염려없이 마음껏 소리 높여 한국어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충전의 시간과 가을 숲도 감상하고 왔습니다. 숙소 가까운 거리 카페 앞에 300년? 된 포도나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고목이 된 원줄기는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 난 가지들이 뻗어서 열매를 맺고 있었는데, 요15:1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그 포도나무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잘라 낸 것 같은 포도의 원줄기는 고목 같이 견고하고 새로운 가지들은 열매와 잎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제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옛 것과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서 깨끗하게 해서 새 가지에서 새싹을 내고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지치기는 고통을 동반하는 댓가를, 사역의 새로운 도전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결단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한식교육을(궁중요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입국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2. N이 출산을 앞두고 교제하면서 태아의 머리가 위로 향해 있다고 하여 기도해 주고 온 1주일 뒤에 정상분만을 못하고 수술로 딸을 낳았습니다.  이곳 병원은 하루만 병원에 있고 퇴원하여 산모는 정상적으로 퇴원했는데, 신생아는 호흡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에서 3일이나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생일 때 만났던 N이 엄마가 되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난 주에 거주 비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저의 우편물이 이민국에서 한국에 호의적인 담당자가 처리하여 별다른 결격사유나 추가 제출 서류 없이 거주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12월 20일 출국 예정으로 업무와 정리정돈, 공과금 등 잘 처리하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1월의 2주간 강좌 수강과 2월의 지도자 교육과 시험, 정기검진, 동역교회 방문과 교제 등 주의 성령께서 예비하신 국내 일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가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사는데, 한국에 적응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할 마음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5.  2018년을 인도하셨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며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한 동역자님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께서 2019년의 계획하는 사역에도 “…….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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